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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제1호 재외학교 발명교실 설치로 글로벌 발명교육을 개척

< 사진설명 : 22일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서 제1호 재외학교 발명교실 현판식이

진행됐다. 현판식 참가자들이 현판 가림막을 제막하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재외 한국학생들의 발명교육을 지원

하는 “재외학교 발명교실”을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교장 이인숙)

에 설치하기 위해 지난 22일 업무 확약식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베트남, 중국, 필리핀의 재외 한국학교에 2022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코티칭(co-teaching)의 방법으로 SW·AI 등 

디지털 융합 발명교육을 제공해 왔었다.



지난 3년 동안의 발명교육 지원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보여 

왔으며, 이번에 최초로 설치되는 “재외학교 발명교실”을 통해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확약을 통해 한국발명진흥회와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

학교는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용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 

△발명교육 확산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재외에 있는 한국학교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 2,2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발명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학교이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제1호 재외학교 발명교실 

설치로 재외 우리 국민들에게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며 “재외 국민들의 발명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형 창의발명교육을 전세계

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